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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정보 

학과  이름 장_황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캘리포니아, 샌마코스 

파견대학 Cal State Univ. San Marcos 파견기간 2016.08.29. ~ 2017.05.20.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n Marcos(이하 CSUSM)은 샌디에고 

국제공항에서 차로 약 1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캠퍼스 

크기는 순천향대학교와 비슷합니다. 전반적으로 조용한 미국 시골 

동네입니다. 

2016-2학기 

수업 

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 

1. (LING 100) English Grammar and Syntax 

토익의 문장구조 분석과 비슷한 내용을 배웁니다. 학기 초에는 주어와 

동사, 목적어 또는 보어 등을 구분하는 정도를 배우지만, 수업이 

진행될수록 좀 더 세부적으로 단어 하나 하나를 분석합니다. 개인적으로 

영어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 (MUSC 146) Intermediate Piano 

학기 중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2 번의 리사이틀이 있습니다. 

곡은 클래식 곡에 한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그것이 어렵다면 

수업시간에 배운 곡을 연주해도 됩니다. 피아노를 약 1 년정도 배운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수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BUS 203) Business Writing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바이어에게 보내는 글, 고객들의 컴플레인에 

대응하는 글, 그리고 반대로 기업에게 컴플레인을 거는 글 등 다양한 

비즈니스 글쓰기 양식을 배웁니다. 단순히 영어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닌, 

뉘앙스까지 생각해서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교환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난해한 수업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영어로 업무 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꼭 수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 (MGMT 302) Foundation of Organizational Behavior 

경영학과의 조직 행위론 수업과 비슷한 내용을 배우지만 무작정 암기로 

이론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례에 이론을 적용해 보는 실습이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보다 집단이 더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린다’라는 이론이 있다면, 실제로 비행기가 추락해 

조난을 당했던 사람들의 사례를 이용해 우선 ‘나라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것인가’를 적은 뒤, 5~6 명씩 짝을 지어 동일한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개인이 내린 의사결정과, 그룹으로 

나뉘어 내린 의사결정을 점수화하여, 과연 정말로 집단이 개인보다 더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는가를 증명하는 식으로 실습을 합니다. 이러한 

실습은 아주 흥미롭고 인상적이었지만, 정작 시험에 나오는 이론 자체는 

아주 난해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됩니다. 

 

5. (MKTG 302) Foundation of Marketing 

배우는 내용이나 수업 진행 방식은 경영학과의 마케팅 기초 수업과 매우 

유사합니다. 마케팅을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3 번의 개인 에세이가 있으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객관식으로 진행됩니다. 무난하게 듣기 좋은 수업이지만, 반 

평균이 그리 높지 않은 만큼 고득점을 받기에는 조금 어려운 과목입니다.  

2017-1학기 

수업 

본인이 수강한 과목,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  

예) 수업내용, 수업방법, 과제, 수업준비, 추천과목, 비추천과목 등 

1. (LING 300) Introduction to Linguistics 

영문학과의 ‘영어음성학및발음연습(Phonetics and phonology)’ 과목과 

비슷한 수업입니다. 비전공자인 저에게는 아주 난해한 수업이었지만, 

영문학과 학생 분 중 ‘영어음성학및발음연습’ 수업을 이미 수강하신 분은 

익숙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2. (MUSC 194) Vocal Ensemble 

평소 아카펠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아카펠라에 

많은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공연 때 검정색 셔츠와 바지, 

검정색 신발이 필요합니다. 학기 중 약 4~5 곡 정도를 배우며 클래식곡과 

모던한 곡까지 다양한 곡을 배웁니다.  

(예시: https://youtu.be/dQeoarRrlcA) 

 

 

3. (MKTG 433) Marketing Communication 

학기 내내 이 수업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그만큼 배운 것이 많았던 



수업이었습니다. 이론 자체는 경영학과의 판매촉진론(광고판촉론)과 

흡사하지만, 이론 보다는 실습 위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학기 중 2명씩 

짝지어 최근 마케팅 이슈에 대해 기사를 찾은 뒤 그것을 마케팅 이론과 

접목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하는 것이 2회 있으며, 그 밖에 조별 과제도 

자주 있는 편입니다 또한, 이것들과 별개로 학기초에 San Marcos에서 

실제로 개인 사업을 하는 오너를 초빙해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뒤, 해당 사업체의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팀 별로 광고 전략을 세워 

학기말에 오너에게 직접 그것을 프레젠테이션 발표 하는 것이 이 수업의 

커다란 프로젝트입니다. 정말 할 것도 많고 쉽지 않은 수업이지만 이론이 

아닌 실전으로서의 마케팅을 배워보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꼭 

수강해보시길 권장합니다. 

 

4. (MKTG 305) Principles of Marketing 

내용 자체는 1학기에 수강한 ‘(MKTG-302) Foundation of Marketing’ 

수업과 동일하지만 4학점 짜리 수업인 만큼 과제도 많고 팀 프로젝트 및 

프레젠테이션 발표도 많이 있습니다. MKTG-302와 마찬가지로 반 평균이  

낮은 편이라 고득점을 받기는 조금 어려운 수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  

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 

 

학기 시작 전 교환학생 대상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비행기표 예매를 하기 전 CSUSM 담당자 분께 꼭 문의하세요.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교환학생이 시작되는 8월 말부터 겨울방학 전까지는 낮기온 평균 35도 

정도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다만, San Marcos 기후 자체가 아주 

건조하며, 웬만한 건물에는 에어컨이 항시 가동 되어있기 때문에 쾌적한 

편입니다. 겨울이 되면 낮기온이 약 15도 까지 떨어지므로 한국에서 옷을 

챙길 때는 한여름 옷부터 초겨울 옷까지 다양하게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겨울방학을 이용해 그랜드 캐년을 방문할 예정이신 



분은 한겨울 옷도 꼭 챙겨가시는게 좋습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대체로 안전하다고 생각되지만 밤에는 혼자 외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V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 ) 기타( ) 

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저는 쿼드(QUAD)라는 교내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순천향대학교의 

기숙사와 달리 기숙사내에서 조리가 가능합니다. 조리기구, 이불, 베게 

등은 개인이 구매해야 합니다. 

식사 

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   )  

외부식당 (   ) 직접 요리 ( 0 ) 기타 (   )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기숙사(QUAD)에서 약 10분거리에 식료품점인 랄프스(RALPHS)가 

있습니다. 물가는 한국과 비슷한 편입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 

학교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Oceanside로 가는 전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Oceanside에서는 L.A.로 직행하는 기차가 있습니다. L.A.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참고 바랍니다. 전철로는 갈 수 있는 장소가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버(UBER)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왕복 약 170만 원 스카이 스캐너 이용. 

Fees 

교환학생 파견 시 Tuition의 경우, 양교 

협약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학교별로 

Tuition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한데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세요. 

- 



예) University Support Fee, $3,000  

 

경영학과의 경우  

별도의 Fee는 없었습니다. 

보험료 

자매대학에서 권하는 보험을 샀는지, 

국내에서 해외 여행자 보험을 

사갔는지 여부 및 보험 비용을 

알려주세요.  

 

자매대학 보험 가입. 

매 달 $118 

3달씩 나누어 지불 

숙소 
교내 기숙사(QUAD) 

매 달 $881 
방 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식비 약 $250 한국과 비슷합니다. 

책값 학기 당 약 $100 아마존(Amazon.com)에서 대여 

합계 약 1,500만 원 생활비 및 여행경비는 제외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교환학생 파견 전 ‘유학생 지정계좌’를 꼭 

만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씨티은행 카드를 가져가셔도 되지만, 학교 근처에는 

씨티은행이 없고, 수수료 우대가 되는 세븐 일레븐 ATM도 학교에서 도보 약 4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합니다.  또한, 교내 기숙사에서 지내실 분들은 교환학생 

파견이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기숙사 신청’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상당수의 현지 

학생들 역시 기숙사에 거주를 희망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방은 비교적 빨리 찹니다. 

또한, 현지에서 방 세 또는 보험료를 현찰로 지불해야 할 경우 반드시 우체국 또는 

랄프스에서 일종의 자기앞수표인 ‘머니오더(Money Order)’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방학이 순천향대학교에 비해 매우 짧은 편입니다. 보통 12월 중순에 

방학이 시작되서 1월 말에 1학기가 시작됩니다. 방학 중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 

바랍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교환학생을 가고자 하는 이유와 목표는 학우분들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지에 도착해서 느끼는 감상 또한 매우 다르리라 예상됩니다. 다만 

어느 곳에 파견을 가시던 부푼 꿈을 안고 어렵게 교환학생을 준비했던 나날을 잊지 

않고,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해 생활 하신다면 분명 귀국하실 때 쯤에는 그에 상응하는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CSUSM 캠퍼스 풍경  CSUSM 피아노 연습실 

 

 

 

기숙사(QUAD)에서 요리한 음식  기숙사(QUAD)에서 요리한 음식 



 

 

 

L.A. 그리피스 천문대  그랜드 캐년 여행 

 

 

 

라스베가스 여행  오션사이드(Oceanside) 풍경 

 


